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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압수수색으로
탄압시작!탄압시작!

노동운동의 심장 민주노총 침탈, !

박근혜 정권이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덮기

위해서 공안몰이를 시작했다 경찰은 일 새벽 민주노총. 21 ,

금속노조 등 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중총궐기를 비롯8 .

해 각종 집회의 불법시위 증거를 찾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만명의 분노를 차벽과 최루액 물대포로 가로막고 대 농10 , 70

민을 사경을 헤매게 만들었다 사회적 비판이 폭력진압 에. ‘ ’

집중되자 본격적인 공안탄압을 시작했다.

공안탄압에 물러서지 않는다

공안몰이는 예상된 일이었다 정권은 민중총궐기 전부터 불법.

시위 운운하며 광화문 집회를 원천봉쇄했고 대회 직후에는,

주동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며 협박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참가 단체 대표자들과 관련자들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124

고 한상균 위원장을 호위했던 명을 구속했다 무차별 소환, 1 .

과 구속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

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에 압수수색이 이.

뤄진 것은 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95 .

박근혜 정권이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민중총궐기에서 확인했듯이 민.

중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다 이번 공안탄압은 불난 집.

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다 월 일 차 총궐기에서 민중. 12 5 2

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차 총궐기로 다시 모이자2

생존권을 외치는 민중들에게 돌아온 것은 탄압 뿐이었다 정.

권은 성난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그렇다면 막힌 귀를.

뚫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노동개악 밥쌀 수입 역사교. , ,

과서 국정화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지난 차 민중총궐기를 넘어서는 더 큰 투쟁을. 1

만들자 월 일 차 총궐기에서 공안탄압이 소용없다는 것. 12 5 2

을 보여주자 다시 한 번 더 큰 힘을 모으자. !

폭력 살인진압 공안탄압,
강신명 경찰총장 파면!

노동개악 민생파탄! !
박근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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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막말 사실 왜곡이 죄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콜트 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회. 9 _

사 문을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지껄였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콜트 콜텍 노동자들은 지난달 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_ 5

돌입했고 방종운 콜트지회장이 단식 일만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단식농성은45 .

이인근 콜텍지회장이 이어받았다.

단식이 일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 명백45 .

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서도 사과를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

지 않은 것이다 거짓으로라도 노조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콜트 콜텍 노동자들은 년이 넘은 부당 정리해고에 대해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_ 8

며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